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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헌 

『몽골비사』  계 

 원 ( 울 학  HK연 )

I.  내용과 식

『몽골비사』는   다. 한 그    (잿빛  리)

 코  마 (  사슴) 내    신, 그리고 그  들들, 들에 

지 25   가 는 비  상 하게 는 주 간략하게, 는 신

 학 럼 고, 는 역사 럼  한 집  내 다. 

『몽골비사』는 한 그들과 25 에 걸쳐 함께 살  몽골 고원 목민들  삶에 한 역

사 고 민 학, 언어학, 학  료 , 12  엽  13  지 , , 콰

, 하, 고  비 한 고 , 그리고 고 가 운 들  몽골  겪  역사 다. 

『몽골비사』는 한 내용  신빙   역사 료 , 『元史』, 『集史』, 『聖武親征

錄』, 그리고 400  쯤 후 에 편  것  하지만 Altan tob i 등과  상  보  통해 

우리가 역사  진실에 한 걸   가  다가가는 것  허 한다. 그러다 보니   

재  가 가 ( , 1866)  통해    진  내용과 식에 

한 뛰어  연 들   게 었다. 그 한  몽골  연  브( , 

2006:112-126)  에 시  『몽골비사』  역 만 20여개 언어 99 에 달할 도

다.1) 

그 결과 『몽골비사』  내용과 여러  사항  그  미 상 하게 었

고, 20  후 는 헌 체가 거  벽하게 사 었다. 한 에 도 원 (1994)

 역  고, 10  에는 원 (2004)  역과 함께 사  시하 , 다시 2

 후에는 『몽골비사』  사  역  포함하는 원 들(2006)  연 가 도 하

다.

 몽골어  Mongγol-un ni'u a tob a'an(몽골  비 러운 사략) 다. 원  

13  에2)   가 과 매우 가 운 사 (들)에 해  몽골  같  

1) 한  역  몽골어에  다  언어(할하 몽골어  미 어 등 몽골어계  언 포함)  

 역한 것, 만 역한 것, 한어 역(總譯)  역한 것, 한 사  2  역한 것 지 망

하 다.

2) 『몽골비사』  신들  고  산 고 여 는 몽골과 에 는,  연 에 한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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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 었  것 ,   후 들  한  독  상 하고 편 하 리

고 짐 다. 그리고 그 리  본  몽골어  한어에 루 능통한 사 (들)에 해, 

14  에, 그 당시 한어  언  한 (漢字音)에  한  역(音譯) 었 리

고 짐 한다. 

리  원본  하지 고, 한 역본(漢字音譯本)  사본들  18~19 에 사(書

寫)한 것들   다. 연 들  트  사용하는 것  그 사본들  20 에 들어

 쇄, 하여 한 것들 , 12  본, 15  본 같  용어  도 한다. 12  

본 가운  하  사 간본(四部叢刊本)  사  각 (刻字) 상  가 가   

것  평가 어 연 들  체  1936 에 상해상 (上海商務印書館)에   

 사 간본  본  삼고, 1908 에 목  쇄  엽 본(葉德輝本)과 15  본

 본(永樂大典本)  고한다.

그림 1. 몽골비사  시  . 본 후쿠 학 쿠리 시 시  공. 

『몽골비사』  내용  다 과 같  게 4   게 10  누어 볼 

 고, 식에  12  282   15  282  눌  다.  필 에  

 에  욱 하거  달리 눌 도 겠 ,  같  내용  통해 

  본  신  학과 역사가 한   는 것  짐 할  다. 

한 견 개진  루어지고 는 한편 , 단 1240   연  삼  학  비 한 각  

행사  거행하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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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내용, 특  사항 본 격

1 1 -58

1.   상들:

(1) 신  재    ~  미  내  

(1 -16 )

(2)  상  보돈  보 ~  게  

용사 (17 -58 )

- 신행 에 납 어  어 니 후엘룬 

신  학  

허  역사  

사실  

2 59 -268

2.   생:

(3) 진  생 ~  피살 (59-68)

-  

- 독살 는 지

(4) 청  행과 고  (69-103)

- 들  돌림

-  살해

- 타 드에  포  생 과 탈

- 내  피납

(5) 하는  극복과 몽골 고원  통  

(104-201)

- ,  연

- 동몽골  강  상하는 진

- ,  결별

- 드, 타타 , 케 드, 만 등 경쟁  

쇄

(6)   , 몽골  립 

(202-246)

(7) 계 복    (247-264)

- 여진  , 시  콰 , 하 원

(8) 웅  승  (265-268)

학  

허 에  

역사  

사실  행

3 269 -281

3.   계승 :

(9)  : 

-  지  계승한 3  우  업 과 과

- 후 들 간  목

역사  사실

4 282
4. 刊記:

(10)『몽골비사』 쓰  마  시  
역사  사실

 강  통해 신  학  계  하는  들에 해 같  생각해 보는 

 삼 고 한다.

그림 2. 『몽골비사』  내용과 격

II. 『몽골비사』  신  계

웨 들(Wei et al, 1998), 헤 트(Herzfeld, 1916), 드 들(Vernadsky et 

al, 1953), 비 ( , 1990)들  연  고하여  같  내용에 해 생각해 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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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

1. 하늘  지한 잿빛  리   사슴

 한  는 에 계신 하늘에  운   태어  잿빛  리 다. 그  내는 

 사슴 었다.  건 다. 강  원  보  돈에   태어  것

 타 었다. (1 )

(1) 건  웅 는  상

하늘  리   에 내 다 > 들  지 는 하늘  리   에 태어났 니 

 워 그 주  고, 그  후 들    통 하는 것   하늘  미

리 해   사  함  거   없다.

(2) 우리 건  신  비

1) 건 웅

① 단 : (桓因=帝釋天)  , 웅(桓雄)  들 

② 주몽(朱蒙): (天帝)  , 해 (解慕潄)  들 

③  : 하늘  내린 재  23  

④ 계 민  : 사 과 리

2)  상  계

① 웅과 웅 (熊女): 시 ~ , 지 ~피지  계.

② 잿빛  리   사슴: 리  집단과 사슴  집단  결합  시.

③ 사 과 리: 리가   여 운 사 과 가 어 계 민 들  

 상들  낳 .

3)   건 .

①  몽골비사  “  건 다”: 험, 에 한 시 없  내   사슴과.

② 주몽  “엄리 (奄利大水)  건 다.”: 한 험  피해 하～  , 마리, 

보 .

2. 도  눈, 도본 ,  미

도  눈  마 가운  눈  하고 었다. 그 눈  목 동하는  사  걸리는 거리  

내다 볼  었다. (4 )

하루는 도  눈  우 도본 과 함께 보  돈에 다. 도  눈  보  돈 

에  내 다보니 겔릭 개울   한 리  사 들  동해 고 었다. (5 )

도  눈 , “  동해 는 사 들 가운  검   리에 는 가 가 매우 답

다. 미  도    해 청 하 !”  우 도본  보냈다. (6 )

도본  그 사 들에게 가보니 실  답고 진   미 는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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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(7 )

그 사 들  에 쿨 고진 지  주  고다    고진 미  코리 마드

 지도  코릴 타  에게 주었는 , 코리 마드   릭 에  코릴 타  

과 내 고진 미  사 에 태어    미 는  그 다. (8 )

① 마 한 가운  는 하 뿐  눈:   > 목 동하는  사  걸리는  거

리  내다볼  는 신비한 능  > 하늘  낸 상   재. 

②  미 과  결 :  사냥꾼 집단  몽골과  사냥꾼 집단  코리 마드 집단

 결합. 

3. 보돈  보  미 리

(1) 보돈  생

 미  도본 에게    들  낳 다. 누 , 누 는  가진 

들 었다. (10 )

그러다가 도본  죽었다. 도본  죽  에  미  편도 없   들  낳

다. (17 )

사슴 타 ,  살지, 보돈  보 는  가진 들 었다.  도본 에게  태어

 들 누  누 는 들  어 니  미  없는 , “우리 어 니는 

도 도 없고, 편도 없    들  낳 다. 집 에는 단지 마 릭 우드 사  

다.   들  그  것 다.”  거 다. (18 )

(2) 살 꺾

어느 , 말  해 었   삶고 누 , 누 , 사슴 타 ,  살지, 보돈

 보 들 다  들   고는 살 한  꺾어 보 고 주었다. 한  지

체 없  꺾어 다. 다 에는 다   살  꺾어 보 고 주었다. 다  가 다  

  살  꺾 고  시도해 보  도 꺾   없었다.(19 )

다시  미  다  들에게 타 , “ 들  다  들  한 에  다. 들

 하 하 가   한  살들 럼 누 에게도 게 꺾 다. 들    살들

럼 함께 한 마   누 에겐들 게 어  겠느냐?”고 했다. 그 게 지내다 그들  어

니  미 도 죽었다. (22 )

① (BC 620-560) 우 : 지 고, 들들에게  단   꺾어보게 하

고 에 낱개  꺾게 함. 

② 플루타 (AD 46-120) 웅 : 타   킬루 가 죽  고 그  들

들  러  고  꺾  시   합  당 . 

③ 몽골 가 우  비 한 비슷한 다  들  후  가능 .

(3) 보돈  태

그러  어 니  미  말했다. “ 들 누  누 , 내 들들 ! 내가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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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  낳 다. [ 는] 누 , 어  들들 가 하고 심하여 다. 들  심하는 

것도 다. (20 )

마다  색 사     틈새  빛   들어  내  지 , 그  

빛  내  드는 것 었다. 달  지고 해가  새벽 에 갈 는 누 개 럼 어

가는 것 었다. 

들   함  말하는가?

그 게  

그 상징

하늘  들들!

들   검 리  간들과 

견주어 말하는가?

든 들  들  

평 한 간들  그  닫게 리 !”고 했다. (21 )

①  미  태는  주몽 태, 동  마리   태, 산  

 연  탄생  연상케 함.

② 몽골  고  해 었   감 할  고  건   향  도 . 

③   상들  평 한 간  니  신격  지닌 재, 어도 하늘과 사  

간  재  강 .

(4) 보 보돈

어 니  미  죽    다  가 과 식량  누는  누 , 누 , 사슴 

타 ,  살지   누어 가 다. 보돈 는 “어리 고 하다.”고  질 고 

몫  주지 다. (23 )

보돈 는, ‘ 도  쳐주는  여   엇 하 ?’ 해  등마루에는 에 쓸린 상

가 고, 리는 하 , 검  색 등에 한 빛   색 말  타고, ‘죽  죽고, 살  

살리 !’   강   내 가 다.  에 러 거 다  막  짓고 살 다. 

(24 )

① 어 니가 편 사후 에 다가 새벽에 가는 체  색 사 에게  태한 

  생 고, 같  색 사 에게  태어  들에게  돌림 당한 어리 고 

한 보 가    상.

② 잿빛  리   사슴 내  도본 에 는 11 지는  과 

 계가 없는 사 들. 

③ 원  는   고 하는 잿빛  리   사슴  상  하

는   몽골비사  할  그  많    미  빛에 감

어 보돈  보  비 한 삼  낳는 신비한  강  것  가능 .

④ 그리고, 빛에 감 하여 삼  낳는다는 후 에 여진 는 고  몽골 고원  

주민들  마니  신도들 었   사 들  통해 들어  마니  향  가능 .

⑤ 보돈  삼 가  에  생하 다는 것, 보돈 가 보  했다는 것  

한  몽골비사  태도는   생 , 지능  어지는 사 , 한 사 , 돌림 

는 사  고 ～  몽골 들  하늘과 통하는, 하늘과 언가  닿는, 하늘 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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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, 특별한 재  여겼다는 것  시사.

III.  몽골비사  학 계: 보다   같    가지

1. 게  후엘룬 납

보돈  보에  다시 11 , 잿빛  리   사슴 내  22 에 해당하는 

사 들    지 게  용사  후엘룬 다.  사   역사  실

 다.  몽골비사  , 후엘룬  게 가 들   빌   신행

 습격, 취(略取)한 여 다. 

그 , 게  용사는 강에  매 사냥  하고 었는  드   가 코

드 사 들한  신  는 것  만 게 어 엿보니 미 가 빼어  귀 었다.  

집  달 가  쿤 태  동생 다리타  막내  다. (54 ) 

그들  다가  는 겁   타고  빠  색 말  뒷다리   언  어 

달 고 그   쫓 다. 가 산  돌    다시  후엘룬 

, “ 들  누 지 ? 상들  사 지 . 당신  목  해  얼 들 에 ! 당신

 살 만 ,

 마다 들

 검  마다 귀 들  어 .

당신  살 만 ,  귀  얼마든지 얻   어 . 다  여  얻어 후엘룬

고 지어 ! 우  목  돌보도  해 ! 내 냄새  맡  가 !” 고 말하  고리  어 

주  가 마상에  듬어 집  할   사  산  돌  다가 니 는  빠

 색 말  뒷다리    달  강   상  쪽  달 났다. (55 )

 에  곱 개  언   지 쫓 갔다가 다시 돌  후엘룬  탄 

 말고  게 가 고,  쿤 태 가 도하고, 동생 다리타  막내가  에  

어 갈  후엘룬 우진  탄식하 , “내 신  는

 거슬러 리  린 도 없고

거  들에   주린 도 없었는 , 지

어 하여  갈  리  

한  등 , 한  가슴  리

한  , 한  하  가는가?” 고 하고  

강  결 도 ,

 울리도  

 리  울어  다리타  막내가 에   가 ,

“당신  그리워하는 사  고개  여럿 었다.

당신  울어주는 사   여럿 건 다.

쳐도 당신  돌 보지 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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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당신  그가 간  지 못한다.

 그만  해 시 !” 

하고 달랬다. 후엘룬 우진  게 는 게 해   집  다. (56 )

 사건  1162    탄생, 20여       드 

가 보복 납 하는 것, 가 억  생 에  돌   낳  것,  그 후 들

 그 에 태어  다 , 우   그들  후 들에게 질 게 , 당하는 

것 등  몽골비사  거리  하는 곡 과 사연   , 그리고 -  몽골비사  

는 꿈에 도 생각지 못하  - 그 과  러들  몽골 계  

지 어진다. 

만 에 원  가  몽골비사 가 하는 다 , 신  드   

는 신  코 드  후엘룬과 폭 과 취  강탈  하는 원  단  여행한 

것  다. 마  습격당하  는 사 럼. 그   몽골비사 는 하  든 

사건  우연  니  필연에 해 생하는 것  보여주 고.

답고 한  여  후엘룬 , 훗    어 니답게, 사 하는  

살리  해, 다  여  얻어 후엘룬 고  지 고, 우  목  돌보 고, 하

고 간 하게 그에게 피신  득하 ,  냄새  맡  가  고리  어 

  몽골 들  한  충  감동시 다. 그리고는 그가 험에  충  어  것  

하  목  울  마  미리 비  듯한 한  러 다시 한  감동시

다. 들과 함께  신행  습격하고 신  납 하는 지막지한 다리타  막내  에

도 하게 운  운하는 가 러 다. 역사 보다는 당시  몽골 

학    학  것 다. 

2. 지 게  죽 : 시  시

많  웅 사 학에  웅  원  웅  태어 다. 웅  태어났  에 

웅  니  도  감당할  없는 한 시  웅  용  지  극복하게 어 

다. 웅  거듭 는 시  극복  통하여 신  웅  보여주고, 웅  들  

신들  웅  웅  거듭 하게 다.  웅 사 학  주 공  들

 감당하  어 운 시  겪는 것  당연한 다. 

진도 웅  상  감당하  어 운 시  겪는 것  당연한 었다. 시

  살  해에 지 게  용사가 독살  당하  들  시 한다. 

지  죽  움, 가 , 험  미했다. 곧 보게  살해도, 사실 , 지

 재가 러  재 고 할  다. 

 몽골비사 는 지  죽 에 하여 다 과 같  한다. 지 죽  직  원

 독  든 식  었  다. 독  든 식  게  것  여행  목  말  타

타  사 들   리에 들 는 , 그 가운  게  본 들  식에 독  

었  다. 타타  사 들  독   것  에 탈당한  상 하고 원  갚

고  하는 것 었다. 여행  한 것   살  진  가들  한 것 었고, 독  

든 식  고도 사  낮  가  겨우 집에 도 할 도  리 갔  것  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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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니 후엘룬   코 드 사 들한  진  색시  하 고 했  었

다.

게  용사는 진   살   후엘룬 어 니   코 드 사 들에게 ,  

진  가에 , 진  색시  하고  진  리고 났다. 도 에 첵체  쿠

쿠 사 에  드 사    만났다. (61 )

 가, “ 게  사돈, 누  만 러 습니 ?” 하고  “내 들  가  코

드 사 들에게  느리  하고  습니다.”고 했다.  첸 , “당신  들

눈에  고,

얼 에 빛  는 니다. (62 )

“ 게  사돈! 가 간 에 꿈  꾸었습니다.  골매가 해  달  움켜 고  내 에 

습니다...( 략) (63 )

우리  들들  목 지  돌보고,

우리  들  다운 얼  보 니다.

게  사돈, 우리 집에 갑시다. 내  어립니다. 사돈에게 보 겠습니다!” 고 하   

가  집  갔다. (65 )

훗  진,    한  내,  우  , 다 , 루

  어 니,  ,  케,  쿠빌 , 그리고 킵   ,  훌

 등  할 니가  지  여느 들과는 겉 습도, 겨 는 도 다

 에 없었다.

그   보니

얼 에는 빛  고,

눈에는  었다.

 마 에 들었다. 진 보다 한 살 많  열 살 었다. 는 었다...( 략)...그

게 어 게  용사가 “내 들  사  맡 겠습니다. 내 들  개한   니다. 사돈, 

내 들  개한  는  없도  하십시 !” 하고 당 하고 신  비마   주고, 

진  사  맡 고 돌 다. (66 )

게  용사는 도 에 첵체  시  케에 에  타타  사 들   하고   마주쳐

 목  말  그들  하는  말  내 다. 그 타타 들  그  고 었다. “ 게  

 다.”  에 탈당한  상 하고, 원  갚고 , 몰  독  어 주었다. 도 에 

 상태가 빠  사  낮  가   집에 러 는 몹시 독해 다. (67 ) 

게  용사가, “  빠진다. 가  누가 느냐?”고 어 “콩코탄 사    

들 릭  가  다.”고 하  러 게 하여 , “ , 릭 ! 는 들  어리다. 내 

들 진   사  주어 맡겨 고 다가 도 에 타타  사 들한  해코지 당했다. 내 

 빠진다. 어린  겨진  들 ,  과   보살펴 주  다. 내 들 

진  빨리 가  리고 ,  릭 !” 하고  상  났다. (68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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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험 하  시 , 가 탈하  사 들   리     걸어 들어갔 니 

죽  당하는 것  도 당연하다. 그러  그런 험한 리 ,    걸어 들어

갔다는 것   해하  어 다.  몽골비사  가  하  싫거  귀

    었든지, 니  우리에게는 어 워도  몽골 들에게는 그 

도  충 했든지  것 다. 지  죽 과   사건   몽골비사 에  

다 과 같   개 다.

지가 죽  가 에게는 여러 가지 어 움  한꺼 에 들 닥 다. 그  가   

어  것  들에게 하게 돌림 는 것 었다. 폭  하  시  량한 몽

골 원에  지 없는 가  목 동에 워주지 는다는 것  통 시  한  마

에  도맞는 것보다  가 한 었   다. 믿  어 운 것  지  

들, 들도 들  다는 것 다. 

“우리는 들 들  재  목 지에 리고 동할 것 다. 당신들도 리고 가지 마 !”고 

하여 다   뚱뚱  릴 ,   등  타 드들  강   내 갔다. 

후엘룬 , 들  리고 고 하  콩코탄    가  말 ,  

는

“   말 다.

 돌  다.3)”  났다. 

 , 당신   말리냐 ,  에  등  내리질 다. (72 )

다  어 운 것  가 었다.  몽골비사 는 목민  들  근목피  고  

연 하는 가 , 55 에  미 상    충  드러낸 어 니 후엘룬  웅

 어 니다움 , 그리고 역경에 하지 고 럭 럭 주는 들  습  다 과 

같  운  사했다.

타 드 들  후엘룬 , 식들  어린 과 들 , 목 지에 리고 게  여

 태어  후엘룬  어린 들들  는 ,  단단  눌러 쓰고 허리  싹 

매고 강    뛰어 다니  산 , 루   낮   허  달랬다.

담  갖고 태어   어 니가

복  들들   

개  막  고

원 리, 리취   다.

 어 니가 , 달  운 들들

  만  다.

원  는 어 니가

산 리   들들

도 는 들  었다. (74 )

다운 

, 달  운

3) ‘ 미 돌 킬  없게 었다’는   몽골어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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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들

헌헌 들  었다.

사  들  다 

사내답고 심 게 었다.

“우리가 어 니  시 !”고 하고

어 니 같  강   에 

싯  늘  갖춰

각  고   리고

늘   시 늘 삼

지, 사루  

그  엮어  고  건  

신들  어 니  했다. (75 )

3. 복  : 진  첫 살

그런  하고 듯하게  다고  에   들  상  사  

상상도 할  없는  지 다. 진과 그 동생  사 가 복   

죽여 린 것 다.  몽골비사 는 살해  동  지 없  핍하게 살 가  복 간

 가 폭 한 것  사하고,  살해는 못  것 었지만 죽  에게도 

말   다는 다.

하루는 진, 사 , , 가 함께  시  하고 는  빛 는 고 가 한 

마리 걸 들었다. 그 고   가 진과 사 에게  빼 다. 진과 

사 는 집에  어 니에게, “우리가  고  ,  가 빼 습니다.”

고 하  어 니가 타 , “그만들 거 ! 들  간에 들 그러느냐? 우리에게는

그림  말고는 동 도 없고

리 말고는 도 없다.

타 드 들과  한  어떻게 고 하느냐? 들     어 니  우  없는 

다  들 같  고들 느냐? 그러지들 마 !”고 했다. (76 )

그러  진과 사 가  하 , “어 도 고도리살    새  그 게 빼  갔습

니다.   그 게 빼 습니다.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 ?”하고  거 게 닫고 가

다. 가  에  거  샤 가말  마리  지 고   , 진  에 , 

사 는 에 , 살  시 에 매   몰  근하는 것  가 보고, “타 드 들과  

한  지 못한 에, 누  해코지 할  느냐? 들    눈에 빠진 눈 , 에든 

가시 만 여 느냐?

그림 에는 다  동 가 없고,

리 에는 다  도 없  

들   그 게들 생각하느냐?  가계  단 시 지 말 다 ! 는 죽 지 말 다

!” 고 말하고  다리  틀고  다 다. 진과 사 는 , 에  근하여 쏘고 

가 다. (77 )



-12-

신  어린 들들  다  사 도 닌 들  복  살 한 것    그 

어 니  마 만  담한 것도  상에는 드  것 다. 그러한 어 니  그러한 담한 

심   몽골비사 는 다 과 같  시  닮  말  한다.

집에 돌  어 니가  들  색  보고 리고 , “   죽  들,

내 거운 곳에  게  

  에 검  핏 어리  고 태어났다.

 태  어 는 사  개 럼,

에  벼드는 럼,

  누 지 못하는 사 럼,

산사  삼 드는 망고 럼,

 그림 에 벼드는 골매 럼,

리 없  삼 는 고 럼,

 새  리  어 는  타 럼,

눈보  에  드는 리 럼,

 새  쫓 내다 못해 는 원 새 럼,

 건드리  떼지어 벼드는 승냥 럼,

 들   없는 럼,

 없  벼드는  개 럼

  죽 다.

그림 에는 다  동 가 없고,

리 에는 다  도 없  

타 드 들과  한  지 못하고, 원  누가 갚겠느냐 하고  , 어떻게 살 고 

들    짓  했느냐, 들 ?”  신  들들  

  새 게 하 , 

상들  말  용해 가

몹시 꾸짖었다. (78 )

 신  어린 들들  다  사 도 닌 들  복  죽여 린 것  

  그 어 니  마  담한 것도 루 말 는 다 하  어 겠지만, 어린 들  

복 들에게 죽  당한 어 니  심 과 비 할 는   것 다. 그런 도  몽골비

사 는 가해  어 니  탄식만 늘어  뿐 피해  어 니  고통에 해 는 해 리

는 공평한 태도  취한다.  몽골비사 는 ,   어 니에 해 는 

재 도 하고 싶    들  쓴   것 다. 실  들  어

니는 훨  에  언  뿐 고,  내내  한 도 리어지지 는다. 사실 

진에게 복   가 었다는 도    것 다.  몽

골비사  편  통하여 가 언 는 곳  여 뿐 다. 게다가  몽골비사 에 사 는 

진과  평생  계  보  가 과연 실  고, 그가  

고,  진과 사 에게 살해당했다는 것   닐  없다. 그러  하지도 

 살 , 다  사 도 닌 건  웅  질 다고 보 도 어 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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